
[기고] 농촌에 활력을! 세대교체를 앞당기는 '농지이양은퇴직불

사업'
"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농촌의 세대교체를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"

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농가인구는 1년 전보다 8만 5천명이 감소한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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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만 4천명으로 2백만명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.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5.8%로 절반

이 넘고, 70세 이상은 39.2%로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농산업은 고령 농업인이 이

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. 이는 젊은 층의 도시 이동과 이에 따른 농촌의 출생률 저하, 초고

령에 따른 농업 은퇴, 낮은 소득으로 인한 전업 등의 결과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

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. 

 

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24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과 청년농 유입·조기 영농정착을

지원하기 위해 ‘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’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. 이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있

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,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(최

장 10년, 월최대 200만원)하는 제도이다.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농촌의 세대교체를 위해 청년 농

업인에게 우선 지원한다.

 

 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

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며,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

완료된 농지가 해당된다.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에는 1ha당 월 50만원(최대 4ha, 월 200만원), 일정기

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 40만원(최대 4ha, 월 160만원)의 보

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한다. 은퇴농업인은 농지이양 후에도 소규모 농지의 경작이 허용되어 농업인 자

격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.

 

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일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

면서 청년농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지역의 세대교체

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 

 

이제는 조상이 물려 준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비농업인 자녀에게 농지를 물림해야한

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활기찬 농촌, 건실한 농업,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지이양

은퇴직불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. 

 

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경제·사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“고령농 → 청년

농” 의 안정적 세대교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·시행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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